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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앞 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피해자

들이 경험한 스트레스 반응을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재난 피해자들의 스트레스 반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1차(2008년 2월), 2차(2008년 9월), 3차(2009년 9월) 시점 조

사에 모두 참여한 충청남도 태안군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성인 18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전화를 통한 면접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우선, 각 시점의 측정치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로를 설

정하고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외상 사건으로 인한 자살사고가 이 후의 주관적 안녕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자기노출이 중재할 수 있는지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태안주민들은 사고

피해정도가 클수록 1차 시점의 우울, 불안, 적대감과 2차 시점의 자살사고를 더 높게 보고하였고, 1차 시점

의 우울은 2차 시점의 자살사고와 3차 시점의 주관적 안녕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

시점의 자살사고는 3차 시점의 주관적 안녕을 저하시켰다. 또한 사고피해정도는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고피해정도는 우울과 자살사고를 매개로 하여 주관적 안녕 저하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고피해정도, 자살사고 및 자기노출의 삼원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상 사건, 스트레스 반응, 자기노출, 주관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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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7일 태안군 앞 바다에서 발생

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사

고로 인하여 태안 주민들은 경제적인 손실뿐

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며

그들의 삶은 더욱 위협을 받게 되었다(노진철,

2009). 게다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

고와 같은 환경 재해는 생태 환경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

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김교헌, 권선중,

2007). 따라서 재난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스트

레스 반응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사고 이후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리적인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만성화될 가능

성이 있는 재난 피해자들의 스트레스 반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탐색해볼 필

요가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재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은 삶을

뒤흔들 정도의 충격적인 외상을 경험하게 되

는데, 특정 사건에 의해 유발된 스트레스가

개인의 생명 혹은 정체성을 위협하는 외상 수

준이거나, 심리사회적 자원을 소진시킬 만큼

지속될 경우 다양한 후속 적응 문제가 발생한

다(김교헌, 김수현, 권선중, 2012). 이러한 적응

문제는 정서적․인지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을 경

험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서적 적

응문제로 우울, 불안, 적대감을 살펴보고자하

며, 인지적인 적응문제로 자살사고를 살펴보

고자 한다.

우울은 외상으로 인한 대표적인 정서적 측

면의 적응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외상 후 스

트레스장애와 더불어 외상 경험자가 흔히 겪

는 정신 장애로 이들 집단의 정신건강을 반영

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Hinton et al.,

1998; Hinton, Tiet, Tran, & Chesney, 1997: 정희

진, 2008에서 재인용). 우울의 주된 증상은 자

기비하적인 생각을 자주하며 타인과 세상은

비정하고 적대적이며 냉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절

망적으로 여기며, 인생에 대해 허무주의적인

생각이 증가되어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을

자주하는 경향이 있다(권석만, 200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과의 관계에 대해 살

펴보면 외상 피해자들이 우울한 기분, 심한

좌절감, 무기력 및 자기 비하감 등의 우울 증

상을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고(Horowitz et al,

1980: 한보람, 2012에서 재인용), Bryant(1996)와

Goenjian 등은(2000: 한보람, 2012에서 재인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이 동시에 발생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

상 사건과 우울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

정하고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외상경험 후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정서

문제로는 불안증상이 있다. 불안은 미래에 있

을 것 같은 위협이나 위험에 대한 걱정에 의

해서 유발되는 불편함 혹은 긴장상태로서, 공

포(fear)와는 달리 대상이 일정하지 않고, 모호

하며 불명확하게 느끼는 심적 동요상태이다

(Sieber, 1977). 어느 정도의 적당한 불안은 위

험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보

호하지만, 과도하고 지속적인 불안은 심리적

인 고통을 유발하며 현실적인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권석만, 2009). 이러

한 불안 반응은 인질 피해자, 재해 피해자 등

거의 모든 외상 후 스트레스 대상자 집단에서

보고되었고(김순진, 김환, 2000),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와 불안과의 관계에 대해 Horowitz

등은(1980: 한보람, 2012에서 재인용) 외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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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들이 긴장감, 공포감, 갑작스러운 두려움

등의 불안 증상을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이 외상 사건을 경험한 대상자는 불안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홍수나 지진, 태풍 등의 자연 재해와

는 다르게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기술 재해의

경우에는 배상이나 보상과 관련된 책임의 소

재나 정도와 관련해서 갈등과 불신 및 적대

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높다(김교헌, 권선중,

2007). 이처럼 외상 사건은 개인에게 분노와

적대감 및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데, 실제

로 외상사건 경험이 분노 수준의 증가와 관

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Meffert et al., 2008).

Spielberger, Johnson, Russell, Crane, Jacobs 및

Worden(1985) 그리고 Smith(1992: 김교헌, 전겸

구, 1997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분노, 적대감

및 공격성 이 세 가지 성분은 밀접하게 연관

되지만 각기 정서와 인지 및 행동 성분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또한 Barefoot(1992)

나 Williams와 Williams(1993: 김교헌, 전겸구,

1997에서 재인용)는 분노와 공격을 적대감의

하위요인으로 개념화하여 보다 포괄적인 의미

의 적대감을 정의했다. 이와 같이 분노, 적대

감 그리고 공격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것을 아우르는 적대감 증후군의 의미로 ‘적대

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같

은 재난 사건 피해자의 경우 세상에 대한 자

신의 노력이나 사회적 지원을 통해 미래의 바

람을 달성할 수 없다는 생각이나 판단에 기초

하여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

각을 하기도 한다. 부정적인 사고 중에서도

자살과 관련된 사고는 외상 경험자들 사이에

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살사고(suicide ideation)는 자살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로인해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박명

실, 2005).

많은 경우 외상 사건은 자살사고와 자살

행동을 예측한다(Adixon, Rumford, Heppner, &

Lips, 1992; Wilburn & Smith, 2005). 실제로 태

안에서도 몇 건의 자살사건이 발생했는데, ‘특

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촉구대회’에서 50대

주민이 분신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2010년 2월

에는 지연되는 손해배상과 사건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비관한 전피해민대책위원

회 위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오마이

뉴스, 2010). 이처럼 외상 사건이나 심각한 스

트레스 사건으로 인하여 자살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살행위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

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살사고에 대한

이해는 실제 자살시도의 위험을 이해하고 자

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에 이르게 하는 관련변인들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살생각과 자살행위가 우울증 진단 준거에

포함된 사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APA,

1994) 우울은 자살사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울은 그 자체로서 자

살사고의 직․간접적인 단일요인이 되기도 하

지만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로 인정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우울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우채영, 박아청, 정현희, 2010). 또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요하게 나타내는

정서반응 중 하나인 불안증상 역시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원호택, 2000), 고등학생들의 불안과 자살사고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불안증상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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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자살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찬, 2003). 따라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

름유출사고와 같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피해

자들은 사고 피해로 인해 야기된 불안으로 인

하여 자살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 한편, 태안

주민들은 사고 이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

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분노, 적대감

및 공격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적대감

은 분노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적인 측면

으로서 신체적 공격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적대감으로 인한 지나친 분

노경험은 충동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야기할 우

려가 크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로 인

한 분노는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쳤다(정동하,

정미현, 2011).

지금까지 자살사고와 관련된 요인으로 우

울, 불안, 적대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우울, 불안, 적대감 중 어떤 요인이 외상 사건

피해자들의 자살사고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

겠다. 그런데 외상 사건으로 인해 경험하게

된 우울, 불안,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나 자살사고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는

일반 스트레스 경험과 달리 쉽게 회복되지 않

는다. 이처럼 외상 사건 경험 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나 사고가 감소되지 않고 지속

된다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사

고 이 후 시간이 지나더라도 개인의 삶의 질

은 저하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상 경험자의

주관적 안녕을 연구하는 것은 외상 경험의 역

경이나 상처를 극복하는 기제를 발견하기 위

해 중요하며, 외상 경험자들이 자신의 삶에

보다 더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란 자신이

삶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보다 적게 경험하면서 삶에

대한 만족이 높은 상태가 주관적 안녕이 높은

상태라 할 수 있다(Diener & Lucas, 1999). 그러

나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속되는 심

리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주관적 안녕이 저하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외상 사건을 경험하

더라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고통 속

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사

람들은 외상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인

고통을 극복하고 대처하며 더 나아가 주관적

안녕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대부분의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

신이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하

기 위해 외상을 상기시키는 사건과 상황들을

회피하려고 시도하고, 때로는 외상의 중요한

측면들을 실제로 망각하기도 한다(Calhoun &

Resnick, 1993). 그러나 외상경험에 관한 생각

이나 기억을 억제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는

심리적 상처 경험에 대한 적절한 대처라고

할 수 없으며 그보다는 외상경험에 적극적으

로 접근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

고 표현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Goleman, 1995; Pennebaker, 1997; Salovey &

Mayer, 1990). 이런 방법 중 하나로 자기노출은

자신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를 언어를 통해 타

인에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

다(김교헌, 1986). 본 연구에서는 자기노출이

스트레스를 유발한 외상사건에 대한 대처과정

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때문에 언어적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에 관한 사적 정

보를 언어를 통해서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동’

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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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노출의 개인내적 기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이를 표현하려는 욕구를 지니는데 정서를 표

현하려는 자연스런 욕구를 억제할 때는 기본

적인 욕구를 막는 데서 유래하는 신체적 및

심리적 긴장이 유발 될 수 있다. 따라서

Stiles(1987)는 자기의 고통을 타인에게 성공적

으로 표현하는 데서 유래하는 원초적인 안도

감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강한 스트레스 사

건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정서를 노출함으

로써 ‘가슴에서 내려놓는 듯한’ 정화감을 경험

한다고 주장한다. Pennebaker(1992)는 외상이나

중요한 생활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자기노출

이 대처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대처 효과를 높

이는 배경을 직면-억제(confrontation-inhibition)

모형으로 설명한다. 그의 직면-억제 모형에 따

르면, 스트레스 경험과 관련된 정서, 사고 및

행동의 억제는 신체적 작업을 필요로 하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이 유발될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자기노출로 대표될 수 있는 직

면은 억제의 부작용을 없애고, 스트레스 경험

을 다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며, 궁

극적으로 경험을 자기 개념으로 동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Pennebaker 등은 외상 사건이나 스트레스 경

험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털

어놓는 것이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 및

행동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외상적 사건이나 스트레

스적 경험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는

것은 신체적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부

정적 정서 경험을 감소시키며(Paez, Velasco, &

Gonzalez, 1999) 무의식 적인 인지적 처리과정

을 반영하는 작업기억 용량의 증가와 심리적

안녕의 증진을 도왔다(Klein & Boals, 2001;

Pannebaker, 1997; Pannebaker & Beall, 1986).

국내에서 진행된 자기노출의 순기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평소에 불안을 경험하

는 수준이 높으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한 사건

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회피하는 수준이 높

지만 그 사건에 대하여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수준이 높으면 신체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한덕웅, 박준호, 김교헌, 2004). 또한 평

소 분노 억제 경향이 높거나 낮은 남자 대학

생들이 스트레스 사건에 관해 깊은 수준의 자

기노출을 하게 되면 피상적으로 노출한 사람

들에 비해 생리적 각성과 부적 정서 경험이

적고 자기와 상호작용 상대를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김교헌, 2005).

지금까지 국내와 국외에서 자기노출의 순기

능에 관한 연구들이 상당수 진행되었다. 그러

나 환경재난 이라는 특수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노출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여 본 연구에서는 허

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재난사

건을 경험한 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기노

출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어떤 특정한 외상 사건, 즉 허베이 스

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인 정서 및 사고를 상태(state) 정서 및 사고로

간주하고, 자살사고에 대한 자기노출이 이후

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부분의 자기노출의 긍정적인 효

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기노출이 부적증상

의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신체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를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는 외상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고 즉, ‘자살사고’에 대한 자

기노출의 효과와 함께 주관적 안녕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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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외상 사건으로 인한 우울, 불안, 적대감 및 자

살사고가 이 후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

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외상 사건으로

인한 자살사고가 자기노출을 한 후 시간이 지

난 뒤,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으로써, 자기노출의 시점의 변화에 따른 효과

를 검증해 보고자하며, 종단자료를 통하여 인

과 추론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과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Ⅰ. 외상 사건으로 인한 부적 정서

경험 및 자살사고가 이 후의 주관적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1-1. 외상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클수록 사고 피해 당시의 우울(a), 불안(b) 및

적대감(c) 경험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사고 당시의 우울(a), 불안(b) 및

적대감(c) 경험이 높을수록 2차 시점(1년 뒤)의

자살사고가 높을 것이다.

가설 1-3. 외상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사고 당시의 우울(a), 불안(b) 및 적대감(c) 경험

과 2차 시점의 자살사고를 통해 3차 시점(2년

뒤)의 주관적 안녕을 낮출 것이다.

연구문제Ⅱ. 외상 사건으로 인한 사고피해

정도, 자살사고 및 자기노출의 상호작용효과

가 이후의 주관적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가설 2. 사고피해정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자살사고를 높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기노출

을 많이 하면 적게 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주

관적 안녕을 경험할 것이지만, 사고피해정도

가 낮은 집단에서는 자살사고와 자기노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참여자1)

본 연구는 충청남도 태안군에 거주하는 20

1) 본 연구는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

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KRF-2008-321-B00113); 허베이 스

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영향과 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관한 연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임.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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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의 성인으로, 1차 시점에 참여한 464

명, 2차 시점에 참여한 500명, 3차 시점에 참

여한 407명 중 1차(2008년 2월), 2차(2008년 9

월), 3차(2009년 9월) 시점 조사에 모두 참여

한 성인 186명(남성 82명, 평균연령 59.3세

(SD=11.8)세; 여성 104명, 평균연령 56.4세

(SD=14.9세)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편 전화를 했을 당시 기타 여러 상황으로

인해 부재 중 이었을 경우, 개인 전화번호 변

경. 전화 면담 목적에 대한 이해 부족, 기름유

출사건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 전화 면담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

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1차, 2차, 3차 시점 조

사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 했던 사람들

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측정도구

사고피해정도

미국 엑손 발데즈(Exxon Valdez)호의 기름유

출사고에 관한 연구(Mcfarland & Alvano, 2000)

에 활용된 사고 피해 노출 측정 문항은 번역

과정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했다. 각 질문에 “그렇다” 혹은 “아니다”

로 응답하는 일곱 문항(예: 기름 유출이나 방

제작업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

까? 기름 유출로 인해 귀하 가족의 수산물 채

취에 직접 피해를 입었습니까? 등)으로 구성되

어 있고,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사고피해정도

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값으로 측정, 이하 동일)는

.70으로 나타났다.

우울, 불안, 적대감

본 연구는 전화면접을 통한 자료수집 방법

과 고령인 참여자들을 고려하여 문항 내용이

쉽고, 문항 수가 적어 단 시간 내에 간단히

실시할 수 있는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를 사용했다(신

영아, 2007).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는 성

(sex)과 연령대별 규준점수가 마련되어 있고,

총 90문항이며 9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중 우울, 불안, 적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0점에서 4점까지 응답하는 리커

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정서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각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우

울 .91, 불안 .93, 적대감 .88로 나타났다.

자살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판 Morey 성격평

가 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이하

PAI,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

2001)는 총 3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타당도 척도, 11개의 임상 척도, 5개의 치료

고려 척도, 2개의 대인 관계 등 총 22개의 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치료 고려

척도 중 자살 척도(SUI)를 사용했다. 원척도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외상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사고의 내용과 관

련된 4개(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

다.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아무

리 생각해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와 가족의 미래가 절망적으로 느껴진다)의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했다. 0점에서 3점까지

응답하는 리커트식 4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

고,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

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7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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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노출

한덕웅, 박준호, 김교헌(2004)이 자신이 경험

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하여 자기노출한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모

두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스트레

스를 유발시킨 외상 사건에 관한 내용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느낀 정서를 타인에게 털어

놓고 이야기한 수준을 측정하는 2문항을 선별

하여 사용했다(예: 당신은 그 사건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은 그 사건에 관해서 어

느 정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를 털어

놓고 이야기했습니까?). 1점에서 7점까지 응답

하는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1=전혀 털어

놓지 않았음; 7=매우 많이 털어놓았음)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노출을 많이 한 것을 의

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

Diener와 Lucas(2000)가 행복 수준을 측정하

기 위해 사용한 10개의 정서들 중 고령인 참

여자들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문항 내용

6개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비참하다/즐겁다,

공허하다/충만하다, 보람없다/보람있다). 원척

도의 응답방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3점에서 3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참여

자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0점에서 6점까지 응

답하는 리커트식 7점 척도로 구성 하였다. 총

합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절차

본 연구는 임상 및 건강심리학 전공 대학원

생 및 학부생 7~9명이 전화를 통한 면접방식

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사건발생 후, 2008년

2월에 1차 조사, 2008년 9월에 2차 조사, 2009

년 9월에 3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착수

하기 전, 임상심리전문가 1인, 심리학과 교수

1인의 지도하에 모든 조사원들은 오리엔테이

션을 통해 면접도구에 대한 이해와 돌발 상황

에서 대처법 등을 숙지하였다. 조사는 오전 9

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교내의 유선전화와 방음

시설이 갖추어진 전문 사회조사실에서 실시했

으며, 조사원의 휴식은 충분히 고려되었다(김

교헌 등, 2012). 또한 대상 가구를 추출하기

위해 한국통신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에서 태

안지역 ‘4개 급지’ 별로 전화번호를 무선 표집

하고, 다음으로 표집 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비례확률 표집법(조성겸, 1990)으로 응답자를

선정했다. 4개 급지별 인구수는 상이하지만,

각 급지별로 100사례 이상의 표본이 추출되도

록 했다. 참고로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1

차 시점 자료를 김교헌과 권선중(2008)의 연구

에서, 2차 시점의 자료는 김교헌과 권선중

(2009)의 연구에서, 그리고 3차 시점의 자료는

김교헌, 김수현, 권선중(2012)의 연구에서 인용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

는 <KRF-2008-321-B00113>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외

상 사건으로 인한 부적 정서경험 및 자살사고

가 이 후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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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 위해 외상 사건 이후 시점의 변화를

바탕으로 경로를 분석한 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0.0v을 사용하였다. 참고로 Amos 프로

그램에서 Bootstrap을 활용할 경우 자료에 결

측치가 있으며 분석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결

측치는 제거(listwise 방식)하고 분석을 실시했

다.

다음으로 사고피해정도, 자살사고 및 자기

노출의 상호작용효과가 이 후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고피해정도, 자살사고

및 자기노출의 삼원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서 평균값을 기준으로 사고

피해정도가 큰 집단과 적은 집단으로 나눈 뒤

각 집단을 자살사고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으로 나누고 각 집단별로 자기노출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SPSS 18.0v을

사용하였다.

결 과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각 척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 통

계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

다.

외상 사건으로 인한 부적 정서경험 및 자살사

고가 이 후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

경로모형의 적합도 분석

본 연구에서 모형의 적합도는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RMSEA, CFI, TLI를 사용하

였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가 .05이하면 적합도가 좋은 모

형, .08이하면 적절한 모형으로 간주하며, CFI,

TLI는 .90이상하면 좋은 적합도 지수라고 본다

(홍세희,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

형과 수집한 자료간의 일치 정도를 검정한 결

과 =2.26(df=1), RMSEA=.074로서 모형이 자

료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FI=

.998, TLI=.971로 나타난 본 연구의 모형은 적

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표 2).

외상 사건으로 인한 부적 정서경험 및 자

살사고가 이 후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한 경로 분석

경로계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사고피

해정도는 1차 시점의 우울, 불안, 적대감 및 2

차 시점의 자살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점 변인 평균(표준편차)

1차

사고피해정도 3.35(1.97)

우울 1.85(.82)

불안 1.37(.87)

적대감 1.09(.80)

2차
자살사고 2.41(3.31)

자기노출 6.48(3.59)

3차 주관적 안녕 10.40(3.61)

표 1. 변인들의 기술 통계(N=186)

적합도 지수  CFI TLI RMSEA(90% CI)

수치 2.26 .998 .971 .074(.000~.207)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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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사고피해정도

가 높으면 우울(β=.39, p<.001), 불안(β=.36,

p<.001), 적대감(β=.29, p<.001)이 높았으며, 이

후의 자살사고(β=.20, p<.01)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차 시점의 우울과 2

차 시점의 자살사고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β=.40, p<.05), 이는 우울이

심할수록 이후의 자살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경로 B β S.E. C.R.

사고피해→우울(1차 시점) 2.27 .39 .36 6.36***

사고피해→불안(1차 시점) 1.74 .36 .29 5.93***

사고피해→적대감(1차 시점) .61 .23 .17 3.61***

사고피해→자살사고(2차 시점) .34 .20 .10 3.28**

사고피해→주관적 안녕(3차 시점) -.17 -.07 .14 -.89

우울(1차 시점)→자살사고(2차 시점) .12 .40 .11 2.10*

불안(1차 시점)→자살사고(2차 시점) .12 .14 .04 1.20

적대감(1차 시점)→자살사고(2차 시점) .06 .09 .06 .97

우울(1차 시점)→주관적 안녕(3차 시점) -.10 -.36 .03 -3.09**

불안(1차 시점)→주관적 안녕(3차 시점) -.08 -.18 1.51 -.13

적대감(1차 시점)→주관적 안녕(3차 시점) -.04 -.05 .08 -.52

자살사고(2차 시점)→주관적 안녕(3차 시점) -.39 -.30 .09 -4.38***

*p<.05, **p<.01, ***p<.001

표 3. 외상 사건으로 인한 부적 정서경험 및 자살사고가 이 후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로계

수: 종단연구(N=186)

그림 2. 외상 사건으로 인한 부적 정서경험, 자살사고 그리고 이 후의 주관적 안녕간의 관계를 설명

하는 경로모형: 종단연구(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 점선화살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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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반면 1차 시점의 불안과 2차 시점

의 자살사고 그리고 1차 시점의 적대감과 2차

시점의 자살사고의 직접적인 관계는 유의미하

지 않았다.

또한 1차 시점의 우울과 3차 시점의 주관적

안녕(β=-.36, p<.01)의 직접적인 관계는 유의

미하였으나 1차 시점의 불안, 적대감과 3차

시점의 주관적 안녕의 직접적인 관계는 유의

미하지 않았다. 즉 우울이 심할수록 이후의

주관적 안녕은 저하되었다. 그리고 2차 시

점의 자살사고와 3차 시점의 주관적 안녕(β

=-.30, p<.001)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살사고가 높을수록 이

후의 주관적 안녕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효과 분해

경로모형의 분석결과,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각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았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을 위해 붓스트래핑(Bootstraping) 방법을 사용

하였다(홍세희, 2001).

분석 결과, 사고피해정도와 1차 시점의 우

울(β=.39, p<.05), 불안(β=.36, p<.05), 적대감

(β=.23, p<.05) 및 2차 시점의 자살사고(β=.20,

p<.05)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사고피

해정도가 클수록 우울, 불안 및 적대감이 심

한 것을 알 수 있고, 이후의 자살사고가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1이 지지

되었다. 또한 1차 시점의 우울과 2차 시점의

자살사고(β=.40, p<.05) 및 3차 시점의 주관적

안녕(β=-.36, p<.05)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였

다. 반면 1차 시점의 불안, 적대감과 2차 시점

의 자살사고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우울 경험이 높을수록 이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사고피해→우울(1차 시점) .39 .39* -

사고피해→불안(1차 시점) .36 .36* -

사고피해→적대감(1차 시점) .23 .23* -

사고피해→자살사고(2차 시점) .43 .20* .23*

사고피해→주관적 안녕(3차 시점) -.16 -.07 -.09*

우울(1차 시점)→자살사고(2차 시점) .40 .40* -

불안(1차 시점)→자살사고(2차 시점) .14 .14 -

적대감(1차 시점)→자살사고(2차 시점) .09 .09 -

우울(1차 시점)→주관적 안녕(3차 시점) -.48 -.36* -.12*

불안(1차 시점)→주관적 안녕(3차 시점) -.22 -.18 -.04

적대감(1차 시점)→주관적 안녕(3차 시점) -.08 -.05 -.03

자살사고(2차 시점)→주관적 안녕(3차 시점) -.30 -.30* -

*p<.05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효과 분해(표준화계수)(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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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자살사고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

되었으나 사고 당시의 불안, 적대감 경험이

높을수록 이 후의 자살사고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어 가설 1-2는 부분적으로 지지

되었다. 마지막으로 2차 시점의 자살사고와 3

차 시점의 주관적 안녕의 직접효과가 유의미

하였는데(β=-.30, p<.05), 사고피해로 인한 자

살사고가 심할수록 이후의 주관적 안녕은 저

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고피해정도와 2차 시점의 자살

사고(β=.23, p<.05), 사고피해정도와 3차 시점

의 주관적 안녕(β=-.09, p<.05)과의 간접효과

가 유의미하였으며, 1차 시점의 우울과 3차

시점의 주관적 안녕(β=-.12, p<.05)의 간접효

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사고피해정도가 우울

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쳤으며, 1차

시점의 우울이 2차 시점의 자살사고를 매개로

하여 이후의 주관적 안녕 저하에 영향을 미쳤

다. 또한 사고피해정도가 우울과 자살사고를

매개로 하여 이후의 주관적 안녕 저하에 영향

을 미쳤지만 사고피해정도가 불안과 자살사고

그리고 적대감과 자살사고를 매개로하여 이

후의 주관적 안녕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

았다. 따라서 가설 1-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

다(표 4).

주관적 안녕에 대한 사고피해정도, 자살사고

및 자기노출의 상호작용효과

주관적 안녕에 대한 사고피해정도, 자살사

고 및 자기노출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

고피해정도, 자살사고 및 자기노출을 1단계에

투입하고, 세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2단계에

투입하여 각 변인의 주효과를 통제한 후 상호

작용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사고피해정도, 자살사고 및 자기

노출의 주효과를 통제한 후, 사고피해정도, 자

살사고 및 자기노출이 상호작용하여 이 후의

주관적 안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18,

p<.01)(표 5).

따라서 사고피해정도, 자살사고 및 자기노

단계 예측변인 B SE β t F ∆R2

1

사고피해정도 -.32 .23 -.09 -1.40
F(3.182)

=20.13***
.25자살사고 -1.59 .23 -.44 -6.69***

자기노출 .45 .24 .13 1.91

2

사고피해정도 -.23 .23 -.06 -.99

F(4.181)

=17.55***
.03

자살사고 -1.50 .24 -.42 -6.37***

자기노출 .49 .23 .18 2.09*

사고피해정도

*자살사고 *자기노출
.54 .20 .18 2.76**

*p<.05, **p<.01, ***p<.001

표 5. 사고피해정도, 자살사고 및 자기노출의 상호작용효과가 이 후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

계적 회귀분석(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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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상호작용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평균값을 기준으로 사고피해정도

를 큰 집단과 적은 집단으로 나눈 뒤 자살사

고와 자기노출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고피해정도가 큰 집단의 경우 자살

사고와 자기노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

였으며(β=.36, p<.01)(표 6), 사고피해정도가

적은 집단의 경우에도 자살사고와 자기노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β=-.32, p<.05)

(표 7). 따라서 가설 2의 내용 중 사고피해정

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자살사고와 자기노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은 기각되었다.

또한 사고피해정도, 자살사고 및 자기노출

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로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값을 기준으로 사고피해정도가 큰 집단과

적은 집단으로 나눈 뒤 각 집단을 자살사고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

별로 자기노출이 주관적 안녕을 예측하는 회

귀계수를 구하였다(표 8). 분석 결과, 사고피해

정도가 큰 집단의 경우에는 자살사고가 높을

때 자기노출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나(β=.40, p<.05), 자살사고가 낮

을 때 자기노출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피해정도가

적은 집단의 경우에는 자살사고가 높을 때 자

단계 예측변인 B SE β t F ∆R2

1
자살사고 -.50 .09 -.50 -5.37***

F(2.82)=

20.95***
.34

자기노출 .21 .10 .19 2.05*

2

자살사고 -.25 .15 -.25 -1.62***

F(3.81)=

15.99***
.03자기노출 .36 .12 .34 2.93**

자살사고 *자기노출 -.05 .03 -.32 -2.09*

*p<.05, **p<.01, ***p<.001

표 7. 사고피해정도가 적은 집단에서 자살사고와 자기노출의 상호작용효과가 이 후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N=85)

단계 예측변인 B SE β t F ∆R2

1
자살사고 -.48 .12 -.40 -4.18***

F(2.98)=

10.50***
.18

자기노출 .07 .10 .07 .73

2

자살사고 -.79 .16 -.65 -4.99***

F(3.97)=

9.96***
.06자기노출 -.09 .10 -.10 -.88

자살사고 *자기노출 .08 .03 .36 2.74**

**p<.01, ***p<.001

표 6. 사고피해정도가 큰 집단에서 자살사고와 자기노출의 상호작용효과가 이 후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N=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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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출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미하지 않았으나 자살사고가 낮을 때 자기노

출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

였다(β=.34, p<.05).

따라서 사고피해정도, 자살사고, 및 자기노

출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로 살펴보기 위

해 사고피해정도가 큰 집단과 적은 집단에

서 자살사고와 자기노출에 따른 주관적 안

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표 9, 표

10). 그 결과, 사고피해정도가 높으면서 자살

사고를 높게 경험하는 집단에서는 자기노출

을 낮게 하는 사람들에 비해 높은 자기노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주관적 안녕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피해정도가 적

으면서 자살사고가 낮은 집단의 경우, 자기노

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적게 하는 사람들

에 비해 이후의 주관적 안녕을 높게 지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따라서 가설 2

의 내용 중 사고피해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는 자살사고를 높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

기노출을 많이 하면 적게 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주관적 안녕을 경험할 것이라는 가설

은 지지되었다.

사고피해

정도

자살

사고

예측

변인
B SE β t F R2

고

(n=101)

고

(n=38)

자기

노출
.40 .15 .40 2.64*

F(1.36)

=6.97*
.16(Adjust R2=.14)

저

(n=63)

자기

노출
-.03 .11 -.03 -.27

F(1.61)

=.07
.00(Adjust R2=-.02)

저

(n=85)

고

(n=32)

자기

노출
.15 .17 .16 .90

F(1.30)

=.81
.03(Adjust R2=-.01)

저

(n=53)

자기

노출
.31 .12 .34 2.55*

F(1.51)

=6.50*
.11(Adjust R2=.10)

*p<.05

표 8. 사고피해정도 고/저, 자살사고 고/저 집단의 자기노출이 이 후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

귀분석(N=186)

자살사고

고 저

M(SD) n M(SD) n

자기노출
고 3.12(1.26) 16 3.70(.99) 37

저 2.60(1.35) 22 3.75(1.06) 26

표 9. 사고피해정도가 큰 집단에서 자살사고와 자기노출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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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고

고 저

M(SD) n M(SD) n

자기노출
고 2.83(1.38) 20 4.07(.95) 26

저 2.69(.72) 12 3.73(.78) 27

표 10. 사고피해정도가 적은 집단에서 자살사고와 자기노출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평균과 표준편차

3.8 3.7

2.6
3.1

4.1

2.82.7

3.7

그림 3. 사고피해정도 고/저 집단에서 자살사고와 자기노출이 이후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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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정적 정서, 자살사고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 안녕 저하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 외상 사건으로 인한 자살사고

가 주관적 안녕을 저하시키는데 자기노출이

중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각 시점의 측정치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로를 설정하고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간접효과가 유의했던 경로에 대해서 살펴

보면 태안 주민들은 사고피해정도가 클수록 1

차 시점의 우울, 불안, 적대감과 2차 시점의

자살사고를 더 높게 보고했다. 그리고 1차 시

점의 우울은 2차 시점의 자살사고와 3차 시점

의 주관적 안녕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 시점의 자살사고는 3차 시점

의 주관적 안녕을 저하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외상 사건 중심으로 살펴보

면, 사건의 영향은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정

서와 사고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이 흐른 뒤 개인의 주관적 안녕을 직접적

으로 저하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외상 경험 후 개인의 삶의 질의 변화는 외

상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자체이기보

다는 외상 경험으로 비롯된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가능성이 시사된다.

또한 위의 결과를 부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조망할 수도 있는데, 특히 부정적 정서들 중

우울증상만 자살사고와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우울은 자

살사고 및 자살시도와 가장 밀접한 상관을 보

이는 심리적 문제로 간주된다는 White(198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우

울이며, 우울이 자살사고에 이르게 하는 직접

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우울증의 특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즐거운 활동

에서도 흥미를 쉽게 잃고 사회적 활동에도 관

심이 적으며 비관적인 생각을 수용하는 심리

적 작용으로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실

패를 생각한다. 이와 같이 행동과 사고의 속

도가 느려 활기가 감소되고 행동이 둔해지는

성향을 보이며, 초조, 좌불안석하는 불안이 행

동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자학적 행동의 형

태로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권석만, 2000). 또한 사고피해정도는 우울

증상을 매개로 2차 시점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우울은 스트레

스의 영향을 받아 높아지며, 높아진 우울은

자살충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스트레스와 자

살충동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장미희, 김윤희, 2005).

아울러 사고피해정도는 우울증상과 2차 시

점의 자살사고를 매개하여 3차 시점의 주관적

안녕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모형도

지지되었다. 이는 사고피해정도가 시간 경과

후의 개인의 주관적 안녕 저하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상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우울증상을 유발

하고, 이 우울증상은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

며, 결국 이 극단적인 부정적인 사고가 개인

의 주관적 안녕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

이 가능하다.

한편 불안과 적대감은 이후의 자살사고와

주관적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는 특수

한 외상 사건 즉, 재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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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불안’, ‘재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적대

감’을 경험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

구이며, 아울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구이다. 따라서 재

난 사건으로 인한 불안 및 적대감을 경험한

사람들 중 일반인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면서 사건을 잊게 되거나 또는 스스로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로 인

해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및 사고가 감

소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로 인해

불안, 적대감 등 심리적 부적응 증상들이 시

간이 흐른 뒤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자살사고,

주관적 안녕 등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부적 정서들 중 우울은 시

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도 자살사고와 주관

적 안녕 등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이 다른 부

적 정서들에 비해 자살 및 주관적 안녕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예측인자임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외상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위와 같은 경로를 거쳐 주관

적 안녕을 저하시키는데 자기노출이 중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고피해정도

가 높으면서 자살사고를 높게 경험하는 집단

의 경우에 자기노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적

게 하는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주관적 안녕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서, 외상 사건으

로 인해 피해가 컸던 주민들은 모든 것을 포

기하고 싶고,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자살사고

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기노

출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인지

들을 스스로 재구조화하게 되면서 주관적 안

녕이 낮아지는 것을 보호 할 수 있었으며 자

기노출의 효과는 인지재구조화를 통해 나타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피해정도가

크면서 자살사고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 자기

노출의 완충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이는 사건에 관해서 정보를 소통하는 행위

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직화나 구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고 또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경험의 개

별 부분들을 두드러지게 만들거나 혹은 평

범하게 만들어서 자기이해를 돕는다고 주장

한 Pennebaker(1988)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

이다. 하지만 사고피해정도가 높으면서 자살

사고를 낮게 경험하는 집단의 경우 자기노출

의 효과가 없었는데 이는 심각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살사고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를 경험하지 않을 때 보다 부정적인 사고

를 경험할 때 자기노출이 더욱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사고피해정도가 적으면서 자살사고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 자기노출을 많이 하는 사

람들이 적게 하는 사람들에 비해 이 후의 주

관적 안녕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고피해정도가 적고, 자살사고가 낮으면

서 평소 주위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서경험을

자유롭게 노출하는 사람들이 주관적 안녕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사고피해

정도가 적으면서 자살사고가 높은 집단의 경

우에는 자기노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고 피해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사고보다 재난 사건과 같은 외상 사

건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사고에 자기노

출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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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났

는데, 자기노출은 자신의 사적 측면에 대해서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사고의 모호함이나 비일관성 등을 줄이고 상

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노출을 통한 인지적 자기

이해는 정서 정화보다 깊은 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서 정화를 바탕으로 그 효과가 나타

나거나 우세해지는 기능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전체적인 의의를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은 외상을

경험한 후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소수의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경로나 요인,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면, 본

연구는 외상을 경험하고도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화

가능성을 넓혔다. 기름유출사고를 경험했던

태안주민들의 경우, 사고 후 32개월 시점에

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부적응 수준으

로 보고했던 사람들은 약 42%였다(김교헌 등,

2012). 다시 말해 기름유출사고를 경험하고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반 이상을 차지한

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일반

적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외상사건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자기노출의

효과를 살펴보면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중 사고피해정도가 큰 집단에서 자살사고가

높은 경우와 사고피해정도가 적은 집단에서

자살사고가 낮은 경우에 자기노출을 했을 때

이 후의 주관적 안녕을 높게 지각하였다. 따

라서 자기노출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도우며, 외

상 사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스트레

스 대처방법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단자료는 횡

단자료에 비해 인과성 추론의 내적 타당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으며 조사 자료는 완벽한

인과성을 검증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는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을 통

해 외상 사건의 영향에 대한 과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외상 사건 경험 후 횡단자료

만을 분석하게 되면, 외상 사건으로 인한 직

후의 반응과 매개하는 변인들이 한꺼번에 혼

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외상 사

건의 경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개인의 안녕

을 위협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

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

문에 보호요인이나 중재요인을 알아내는 것

또한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타당화된 측정도구

와 함께 세 시점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변인

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고자 하였고, 이

를 통해 외상 사건이 개인의 안녕을 저하시키

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경로를 탐색할 수

있었으며, 중재요인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어서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안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 및 20, 30대 젊은 층인 사람들의 심리

적 고통에 대한 정보 및 자기노출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해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추후 연구에서는 고령자들뿐만 아니

라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색

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외상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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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스트레스

에 대한 신체적 반응은 매우 자동적이며 심리

적인 반응 못지않게 개인의 주관적 안녕을 저

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유기체의 생리적 반응을 강

조한 Selye의 일반적응증후군 모델에서는 스트

레스를 경험한 개인은 만성적 질병을 얻게 되

거나 끝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Selye, 1982: Brannon & Freist, 2010에서 재

인용). 실제로 태안의 경우, 고령인구가 비교

적 많은 한국 어촌사회의 특성과 유류사고에

서 유기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으로

인해 다른 외상 사건보다 신체적인 건강 문제

의 영향이 클 수 있다.

또한, 애매하거나 모호한 개념들에 대해 보

다 명확한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대감 측정도구 SCL-90-R은

오랜 시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적대감(Hostility: HOS)을 정신증상 차원

의 하나로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대감은

정서, 인지 및 행동성분 중에서 인지적인 성

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Spielberger 등, 1985:

김교헌, 전겸구, 1997에서 재인용) SCL-90-R

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적대감에 대한 개념

은 인지적 속성 뿐 아니라 정서와 행동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SCL-90-R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적대감에 대한 개념을 설

명할 때는 Spielberger 등(1985: 김교헌, 전겸

구, 1997에서 재인용)이 분노, 적대감, 공격

의 밀접한 관련성을 표현하기 위해 명명한

‘AHA(anger-hostility-aggression) 증후군’ 으로 설

명하는 것이 후속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대감의 개념에 대한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

인들을 평균값을 기준으로 고집단/저집단으로

분할하여 상호작용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자살사고의 경우 평균값이 척도의 점수 범위

를 고려했을 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점수보다 높은 집단이 모두 자살

사고가 매우 높은 사람들이라고 단정 지을 수

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고집단/저

집단 기준을 다소 임의적으로 분할한 점을 고

려하여 자살사고가 다소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으로 구분하여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타당화된 연구를 위해 자살

사고 상태를 자세하게 살펴 볼 수 있는 측정

도구의 사용, 자살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면담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자살사고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자기노출의 중재효과에 대해

자기보고식 측정을 했다는 점이다. 자기노출

에 대해 자기보고식으로 측정을 함으로써 노

출의 내용, 노출의 목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혼입될 변인들을 통제 하지 못하였고, 어떤

기제를 통하여 실제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명

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추후연구

에서는 실험연구를 통하여 보다 더욱 엄격하

게 통제하고, 연구를 진행한다면 훨씬 더 명

확한 자기노출의 중재효과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검증

하지는 않았지만 성별, 연령, 직업 등 사회 인

구학적 변인들과 자기노출 효과를 관련지어

살펴본다면 자기노출 효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더욱 타당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에

게 적용 가능한 외상사건의 영향에 대한 과정

을 모형화 하고 중재변인을 탐색하고자하는

시도에 해당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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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외상 사건의 영향에 대한 심리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신체적 반응을 모

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외상 사건이 개인의 삶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완전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

인된 자기노출의 중재효과를 보다 엄격한 실

험을 통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면,

앞으로 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치료 뿐

아니라, 예방의 목적으로 일반적인 개입이 가

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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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Negative Emotion Experience and Suicide Ideation from

Traumatic Events on Subjective Well-being:

Moderating Effect of Self-disclosure

MinJung Kim SooHyun Kim KyoHeo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tress response of people who have experienced a disaster and

to determine stress coping methods for victims in order to minimize suffering from stress resulting from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which occurred in the Taean coastal area on December 7 th, 2007. A

total of 186 residents of Taean aged older than 20s were chosen for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interviewed by telephone three times; first in Feb 2008, second in Sep 2008, and third in Sep 2009.

First, a path model was built up using older data collected, and was analyzed. Next, hierarchical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whether self-disclosure intervenes in the process in which suicide ideation

after traumatic events lowers subjective well-being. It was found that the worse damage suffered by Taean

residents, the more depression, anxiety, and hostility for the first test. It was also reported that the worse

damage they suffered, the higher the score for suicide ideation for the second test. In addition the first

time-point depression score decreased the second suicide ideation and the third subjective well-being.

Likewise suicide ideation on the second test decreased the third subjective well-being. The level of damage

had an effect on suicide ideation by depression as a mediator, and the level of damage also influenceds

the subjective well-being by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as mediators. Next, three factors interaction

effect of level of damage, suicide ideation, and self-disclosu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discussion,

other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presented.

Key words : traumatic event, stress response, self-disclosure, subjective well-being


